
국제유가, 2012년 롤러코스터…
96-104달러 사이 등락 … 이란이 최대 변수로 200달러 가능성도

2012년 두바이(Dubai)유의 평균가격이 배럴당 96-104달러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012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4달러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기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신흥국 수요는 여전하며, 리비아 사태 해결로 원유 생산량이 증가

하고 있고 미국의 이란 제재에 석유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두바이유의 2012년 평균가격이 배럴당 95달러

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ㆍ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ㆍ현대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의 원자재 전문가들도 세계경제 위축과 리

비아 석유공급 재개 가능성을 들어 2012년 WTI(서부텍사스 경질유) 가격이 100달러를 밑돌고 두바이유도 95-

104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어 유가 급변

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수석연구원은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럽 재정위기이지만 공급 측면에

서는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며 “이란 사태의 영향력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박사는 “2012년 국제유가의 최대 변동성 요인은 지정학적 위험”이라며 “이란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갈등이 고조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국제유가가 순식간에 2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거나 중국경제까지 활력을 잃는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60-70달러까

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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